
THE TOWN NEWS 11October 4, 2021   Vol. 1388타운뉴스 칼럼

안창해
타운뉴스 발행인

● 타운뉴스 칼럼

타운뉴스 칼럼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1

커뮤니티 소식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3,15

나는야 1.5세 아줌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6

법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9

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1

전문인 칼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2,25,38
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22

숨은그림 찾기,답/낱말 퀴즈,답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4,46/24,47

세상에 이런 일이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4

깔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6

부동산/경제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7

건강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9

한인업소 안내지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0,42,52,54,56

요리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1

그림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3

연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5,47

종교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6

안내광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8,49

Domestic/ 주간운세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0

여성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3,55

제 1388호 목차

타운뉴스

TownNews QR Code

오징어 게임

chahn@townnewsusa.com

모처럼 집에 다니러 온 딸이 넷플릭스의 새로 시작한 TV

쇼를 봤냐고 물었다. 나는 영화나 드라마, 아님 어떤 장르

라도 가면 쓴 사람들이 나오는 영상에는 별 관심이 없다. 

아니 거부감이 있다는 말이 더 적당할 것 같다. 그럼에도 

불구하고‘아빠가 좋아할 거’라는 딸의 한 마디에 TV 앞

에 앉았다. 그저 게임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무

참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있었다. 나는 빈부 격차나 계층 

간의 갈등을 다룬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도 별로 좋

아하지 않는 편이다.  

이런 성향 탓인지 아카데미상을 받은 우리 영화‘기생

충’에도 높은 평점을 주지 않았다.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

다.‘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’,‘딱지 치기’,‘구슬치기’,‘뽑

기’,‘오징어 게임’등 어릴 적 놀이를 드라마로 옮겨 온 상

상력이나 지극히 비현실적인 상황임에도 연속적인 사건을 

통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감독의 역량과 열정, 그리고 배

우들의 연기는 높이 사나 드라마 자체를 놓고 잘 되었다 못 

되었다는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다. 그러

나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있음

에 틀림없다.

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‘플릭스 패트롤

(Flix Patrol)’에 따르면, 오징어 게임이 10월 1일 기준 전 

세계 83개국에서‘TV 프로그램(쇼)' 부문 1위를 기록했다.

오징어 게임에 대한 외신들의 찬사도 엄청나다. CNN은 

‘오징어 게임은 한국 영화인‘기생충’과 비슷한 현상을 보

이고 있다’면서 주목할 만한 TV 쇼라고 추켜세웠다.

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방송계 소식을 다루는 전문매체 

데드라인은“오징어 게임이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의 이정

표를 세웠다”며‘미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비영어 콘텐츠 

인기가 커지면서‘오징어 게임’이 혜택을 보고 있다’는 진

단을 내 놓았다. 앞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 또한 오징어 게

임의 매력을‘지옥의 호러쇼’라고 평가하면서 문화적 신

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.

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(CEO) 겸 최고 콘텐츠 책임자

(CCO)인 테드 사란도스는“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선

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”고 언

급하기도 했다. 넷플릭스 관계자는“실적 발표 기간이 아닌 

때, CEO가 한 작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

적”이라며‘오징어 게임’이 역대 최고 수준의 흥행이 될 

가능성을 보일 정도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

말했다.

현대 사회는 선택과 노력을 통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

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능력

주의를 강조하고 있다. 하지만 개인의 능력과 선택, 노력만

으로 성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. 운이 성공에 상당한 영

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. 심지어 부모의 행, 

불행이 자식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. 어떤 사

회적, 경제적 지위를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는 자신

의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운에 달려있지 않은가. 결

국 기회의 평등, 능력주의 등은 한낱 현대 사회가 만들어 

놓은 허상에 불과하다.

오징어 게임 속 인물들은 게임의 공간에서만큼은 공평했

다. 아니 공평하다고 믿었다. 하지만 남자와 여자, 힘이 센 

사람과 약한 사람, 내국인과 외국인, 젊은이와 늙은이 등 

대립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조건으로 같은 게임

을 하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도, 공평할 수도 없다. 그렇다

고 이런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

는 것도 없다.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실질적 불평등은 거부할 

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. 

오징어 게임은 돈에 쪼들리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더 이

상 사람들과의 교류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

들이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며 

벌어지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 있다. 최근 전 세계적으

로 증가하고 있는 빈부격차와 인간 탐욕의 문제를 한국의 

놀이를 통해 데스게임 포맷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

고 있다.

드라마 속 인물들은 돈을 위해서, 살기 위해서 형제애, 우

정, 신의, 약속 등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지만 변하지 않

는 인간적 가치에 대한 물음도 잊지 않는다. 자신과 게임을 

하는 상대방의 말을 믿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거나 더 큰 

인간적 가치를 위해 게임에서의 승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

죽음을 선택하는 인물, 그리고 부모와 자식, 형제 관계 등 

선천적인 그리움의 대상을 통해 인간 본질의 문제를 끊임

없이 묻고 있다.

첫 회를 보고 난 뒤의 느낌은 그리 좋지 않았다. 그러나 

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주말 내내 TV 앞을 떠나지 않

았다. 

비행기 탑승 직전 돌아서는 남자 주인공 기훈의 모습을 

보면서 시즌2에 대한 예고임을 느끼지 않는 시청자는 단 

한 사람도 없을 거다. 과연 시즌1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 

버린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 놓을지, 아니면 인간이 어디

까지 파괴될 수 있는가를 시험하듯 계속 극한 상황을 펼쳐

나갈지 시즌2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.


